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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 그림 여행

감사드리는 가난한 사람들 
(The Thankful Poor c. 1894)

헨리 오사와 태너 
(Henry Ossawa Tanner 1859 - 1937)

(캔버스에 유채 2' 11 1/2" x 3'8 1/4" 

윌리엄 H. 앤드 카밀 크로스비 개인소장)

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감사의 계절. 그러나 마냥 

즐겁고 감사하지만은 않다. 세상 돌아가는 상황은 

참 걱정스럽고, 온갖 걱정이 쌓여있는데, 그 위에 한 

해 동안 무엇을 했나 하는 자괴감, 그리고 미래에 대

한 불안까지 섞여 마음이 편치 않다. 

인간은 잘 먹고 잘 살아야 감사하는 것일까? 헨리 

오사와 태너가 그린 이 그림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

제시한다. 어둑한 방 한구석에 마련된 식탁. 노인과 

소년이 마주앉아 식사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다. 이 

그림을 보며 우리는 그림 속의 두 사람이 흑인이라

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다.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       

‘흑인’이라는 존재의 사실은 여러 가지 역사적, 사회

적, 문화적, 정치적, 경제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

문이다. 그리고 그 의미 속에는 차별, 빈곤, 핍박, 고통, 

슬픔 등의 개념들이 자리잡고 있다. 

결코 넉넉하지 않은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두

손을 맞잡고, 또는 이마에 작은 손을 올리고 눈을 감

은 채 깊은 기도의 순간 속에 포착되었다. 무채색으

로 가라앉은 실내, 한쪽으로만 흐르는 붓질의 물결, 

그리고 한 방향으로부터 들어오며 방을 밝히는 빛이 

그림의 분위기를 정돈하면서 관객으로 하여금 이 겸

손한 기도의 정경에 집중하게 한다. 

먹을 것이 차고 넘치지 않아도, 삶이 풍요롭거나 평

안하지 않아도, 앞날이 밝아 보이지 않아도, 할아버

지와 손자인 듯한 이 두 사람은 고요히 앉아 모든 것

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다. 두 사람을 바라보는 관

객의 시각과 마음도 그림 속에 몰입한다. 

헨리 오사와 태너는 국제적인 명성을 얻은 미국 최

초의 흑인 화가였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받

는 인종적 차별을 견디다 못해 보다 자유롭고 수용

적인 프랑스에서 일생을 보냈다. 그는 사실주의 화가

로서 평생 흑인의 삶에 대한 고찰을 멈추지 않았으

며, 분노와 원망 대신 인내와 감사의 겸허한 시선으

로 자신의 예술을 승화시켰다. 

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? 마음속에 맺혀 있는 그 

질문이 이 그림을 보며 한 가지 가능한 답을 얻는 

듯하다. 

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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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만종(The Angelus)  

장 프랑수아 밀레(1814∼1875)의‘만종’만큼 

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은 그림은 흔치 않다.

작품이 만들어진 1860년 당시 밀레는 물감을 

살 돈조차 없는 가난 한 화가에 불과했다. 이를 

안타깝게 여긴 화상 아르투르 스테반스가 그림

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1,000프랑을 지원한다. 

이 1,000프랑으로 탄생한 그림이 바로 <만종>

이다. 이렇게 탄생한 <만종>은 100년 만에 80

만 프랑 값어치를 얻었고, 지금은 프랑스의 자

존심이자 전 세계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보물이 

됐다.

그런데 부

부가 감자 바

구니를 가운

데 두고 기도

를 하고 있는 

모습은 노동

의 신성함과 

경건함, 평화

로움 등으로 설명돼 왔지만, 사실 슬픔과 연민

의 정이 느껴지는 사연이 숨어 있다.

감자가 담겨있는 바구니는 원래 부부의 배고

픔으로 죽은 아기의 시체가 들어있었다. 그림 

속의 아기가 사라진 이유는 이렇다.

미술대회에 출품하기 전 먼저 이 그림을 본 친

구의 만류로 밀레는 감자를 덧칠해 그렸고,‘만

종’은 농촌의 평화로움을 담고있는 그림으로 

유명해 졌다.

그러나 화가 살바도르 달리는 이 그림에서‘슬

픔’과‘불안’을 느꼈고,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 

그에 관한 책을 쓰기까지 했다. 이같은 진실은 루

브르미술관이 자외선 투사작업을 통해 감자 자

루가 초벌그림에서는 어린아이의 관이었음을 

입증하면서 밝혀졌다.

명화에 얽힌 사연


